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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토부는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항공기 날개 끝 
지상접촉 관련 사실조사를 진행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.  

< 관련 보도내용(3.11) >

◈ ‘에어서울·제주항공 접촉사고...기체손상 모르고 운항 ‘아찔’’(연합뉴스)

◈ ‘에어서울·제주항공 여객기 충돌...기체손상 모른채 운항 ‘아찔’’(서울신문)

◈ ‘322명 태운 여객기, 기체손상 모르고 비행 ‘아찔’’(국민일보)

□ ‘21.3.8(월) 16:50분경 제주공항에서 지상이동 중 발생한 제주항공 

606편(제주→광주) 항공기와 에어서울 906편(제주→김포) 항공기 간의 

지상 접촉과 관련하여 현재 사실조사*가 진행중임을 알려 드립니다.

* 관제사 관제지시 적절성, 조종사․정비사 과실유무, 보고체계 적절성 등

ㅇ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, 제주항공 항공기 왼쪽날개 끝 긁힘과,

에어서울 항공기 후방 오른쪽 수평 꼬리날개에 휘어짐 손상이 

있었습니다.

□ 지상접촉 경위는 16:50분경 에어서울 906편 항공기가 관제지시에 

따라 제주공항 원격주기장 18번에서 뒤로밀기를 완료 후 추가 관제 

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었으며,

ㅇ 제주항공 606편 항공기는 관제지시에 따라 에어서울 906편 항공

기와 인접한 유도로로 이동 중 두 항공기 날개끝이 접촉한 것

으로 확인 되었습니다.



ㅇ 당시 양 항공사의 조종사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주

항공은 광주공항으로, 에어서울은 김포공항으로 각각 출발하였으며,

ㅇ 에어서울 906편은 김포공항에 도착 후 접촉 사실을 확인하였으며,

제주항공 606편은 2회(제주→ 광주, 광주→ 제주) 운항을 실시

한 후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손상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
□ 이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3.9(화)부터 사실조사를 진행중이며,

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, 위반사항에 

대해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청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.

이 보도설명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항공운항과 조종관 사무관(☎ 044-201-4786), 항공교통과 백태용 사무관(☎ 

044-201-419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